
일본 - 페루산 피마면의 콤팩트·스핀사 수입판매 

 

일본의 “쵸리(蝶理)”는 남미에 있는 페루의 최대기업 집단인 “로메로 그

룹”의 섬유분야에서 핵심적인 “피우라”사(社)로부터 페루에서 생산되는 피마

(Pima)면을 100% 사용하여 뽑은 콤팩트·스핀(compact spin)사 “피막스”를 독

점 수입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우라사는 페루산의 섬유장이 매우 길고 가늘며, 강도도 좋은 면을 직접 

목화밭에서 경작하고 조면(ginning)한 피마면을 전문으로 방적하는 공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관리도 철저하게 하여 생산품의 품질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는 정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품질이 우수한 피마면에서 

콤팩트·스핀 정방기로 실을 뽑기 때문에 콤팩트·스핀사로서의 여러 특성

뿐만 아니라 실크와 같은 은은한 광택과 품위있는 태를 지니고 있으며 발색

성(發色性)이 좋아 염색을 하면 색이 맑고 아름다운 빛이 나므로 품질의 우

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피우라사는 18년전부터 면사를 일본시장에 판매해 오고 있는데, 작년(2001

년) 10월에 콤팩트·스핀 정방기 3,000추를 도입하여, 월산(月産) 25∼3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이 궤도에 오르면 15,000추까지 증설하여 월 70∼80톤

을 생산할 계획이다. 

생산번수는 콤팩트·스핀사나 보통 면사 모두 40수, 50수, 60수, 70수, 80수, 90

수, 100수, 110수, 120수의 다양한 세번수 단사와 쌍사들이며, 콤팩트·스핀사

의 가격은 보통 면사보다도 약 10% 비싸다. 용도는 셔츠감외에도 내의, 침장, 

인테리어용 등으로 개발하게 될 것이다. 


